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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유동성,독립성의 가치 및

독특성 선호 간의 관계

박 혜 경
†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 지구적으로 주거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거 유동성의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과 심리적 독립성의 관계를 조명

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거 이동 경험에 따라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연구 1)와 독특성에 대한 선호도(연구 2)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검증하였다.그 결과,주거 이동을 빈번하게 경험하였던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타인에 비

하여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더 중요하게,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

각하며,독특성을 더욱 강하게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마지막으로,본 연구의 결과

가 주거 유동성과 심리적 독립성의 관계에서 영향의 방향에 관하여 가지는 함의를 논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주거 유동성,가치,실제 자기 중요도,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독특성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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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으로 주거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

다.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Organizationfor

Migration)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들의 수가

1990년의 약 1억 5천 6백만 명에서 2010년에

는 약 2억 1천 4백만 명(추산)으로 크게 증가

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UnitedNations,

DepartmentofEconomicand SocialAffairs,

PopulationDivision,2009).국내에서도 인구이동

률이 급증하였던 1975년(1974년의 15.3%에서

1975년에 25.5%로 증가)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인구이동률이 꾸준히 20%

안팎을 기록한 바 있다(통계청).이처럼 주거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개인들의 일상생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주거

유동성(residentialmobility)이 인간의 마음과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

다.그리고 심리학 내에서 이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Oishi,2010).그러나 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거주지 이전 등과 같은 지

리적 이동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서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심

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적 이동 효과의 문화적 보편

성과 특수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지리적 이동과 심리적 독립성

지리적 이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어떠

한 영향을 끼치는가?일찍이 동아프리카의 네

부족들을 비교하였던 문화인류학자 Edgerton

(1971)은,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민들에 비하

여 빈번한 이동을 하는 목축민들이 보다 독립

적임을 관찰하였다.구체적으로,농경민들에

비하여 목축민들은 다른 사람들과 덜 상의하

며 더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독립적

인 행동 양식을 보였다.그리고 독립성,자기

통제 및 용맹성과 같은 가치들을 목축민들에

비하여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Edgerton,

1965).Goldschmidt(1971)는 목축민들의 행동 양

식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독립성이 목축민들의

개인적 특질일 뿐만 아니라 목축민 사회 체계

의 특징이기도 하며,독립성은 목축 경제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목축민 사회의 상황들은

독립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고 평하였다.요컨대,위의 민족지 연구는 지

리적인 이동이 개인의 독립성을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사회 체계를 바꿈으로써 집단 수

준의 독립성 역시 촉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각을 이어받아,최근 일군의 심리학

자들은 지리적인 이동이 개인의 자기 개념,

사회 행동,사회관계 및 문화의 변화 등에 끼

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주거 유동성에 관한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

은 거주지 이동이 먼저 개인 수준에서 어떠한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보여주었다.이처럼 개인의 이사 경험이

가져오는 효과는,지역이나 집단 수준의 특

성들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파악하기 어렵다

(Oishi&Talhelm,2012).구체적으로,주거 이동

에 대한 생각은 흥분,불안 및 외로움 예상과

같은 즉각적인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직업 때문에 앞

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한 지역에 머물게

될 상황에 대하여 글을 쓰도록 하였을 때나

전형적인 하루에 대하여 글을 쓰도록 했을 때

에 비하여,직업 때문에 한 해 걸러 한 번씩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

여 글을 쓰도록 하였을 때 연구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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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관련된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Oishi,Miao,Koo,Kisling,&Ratliff,2012).다른

연구는 주거 이동이 개인들의 사회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구체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은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던 연구참가자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나 전형적인

하루에 대하여 생각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던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자신이 미래에 가지게

될 친구의 수가 적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더 나아가,주거 이동이 잦은 생활에 대하여

생각하였던 연구참가자들은 주거 이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외로움 때문에 사회관계망을

보다 확장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였다(Oishi,

Kesebir,Miao,Talhelm,Endo,Uchida,etal.,

2013).또한,Lun,Oishi와 Tenney(2012)는 주거

유동성이 사람들의 대인 지각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혔다.즉,이들의 연구에 참여하

였던 대학생들 가운데 성장 과정에서 빈번하

게 이사를 다녔던 사람들일수록 타인에게 평

등주의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즉,친구와 낯

선 이에게 모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충

성스럽게 도움을 주는 사람(즉,낯선 이를 제

외한 친구에게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에 비

하여 더 선호하였다.

이처럼 주거 이동이 즉각적인 심리적 반응

에 영향을 줌을 보인 것과 더불어,최근의 연

구들은 주거 이동이 개인 수준에서 장기적인

결과 또한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일례로,

Oishi,Lun과 Sherman(2007)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년기의 주거 이동이 성인기의 자

기 개념 및 행복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그 결과,주거 이동 경험이 없는 사람

들에 비하여 주거 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나 능력,기술 등과 같은 개인적 자기

(personalself)측면을 중심으로 자신을 정의한

다는 것을 관찰하였다.또한,주거 이동 경험

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시 상대방

이 자신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역할,

상황 등과 같은 집단적 자기(collectiveself)측

면을 정확하게 알아주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

는 반면,주거 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

회적 상호작용 시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적 자

기 측면을 정확하게 알아주었을 때 더 큰 행

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관찰하였다.이러한 차

이는 미국에서만 보고된 것이 아니었다.한

독일 대학에서 행해졌던 연구에서,사회경제

적인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대학 진학을

위하여 다른 주에서 건너온 학생들이,해당

대학이 소재한 주 출신의 학생들에 비하여

심리적으로 보다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evincer,Park,&Kitayama,2009).

다른 한편으로,Oishi,Rothman,Snyder,Su,

Zehm과 Hertel등(2007)은 주거 안정성(residential

stability)이 상호의존성을 고양시킨다는 것을

보였다.구체적으로 이들은,미국 미네소타 주

내에서 주거지 이동이 잦은 곳의 주민들에 비

하여 주거지 이동이 잦지 않는 곳의 주민들이,

상당한 추가 비용에도 불구하고 주의 환경 보

호를 위한 “보존 서식지(criticalhabitat)”자동차

번호판을 더 빈번하게 구입한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이들은 또한,미국 내 상대적으로 주

거 이동이 잦은 도시보다 주거 이동이 잦지

않은 도시에서 홈팀의 성적이 야구 홈경기 관

람률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주거 이동이 잦지 않은 도시의 시민들은

홈팀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만큼 홈경기를

관람하였다.이러한 결과들은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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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일시(unconditionalidentification)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더 나아가 Oishi,

Rothman등은 실험 연구에서 공동체의 안정성

을 조변함으로써,주거 안정성이 낮은 공동체

에서보다 높은 공동체에서 상호의존적인 도움

행동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관찰하

였다.그리고 개인이 가진 공동체 일원으로서

의 정체성은 주거 안정성이 도움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요컨대,위의 연

구 결과들은 주거 유동성과 안정성이 자기 개

념 및 사회 행동에서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을 각각 고양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리적인 이동과 그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의 적응이 문화의 형성이나 유지,혹은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 역시 지리적

인 이동이 독립성을 고양시킬 것이라는 가설

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구체적으로,‘자발

적 정착 가설(voluntarysettlementhypothesis)’은

변경(frontier)지역에 자발적으로 정착하는 것

이 집단 수준에서 독립적 기풍을 강화할 것

이라고 제안한다(Kitayama& Bowman,2009;

Kitayama,Conway,Pietromonaco,Park,&Plaut,

2010;Kitayama,Ishii,Imada,Takemura,&

Ramaswamy,2006;Kitayama,Park,Sevincer,

Karasawa,&Uskul,2009).만약 그렇다면,자발

적 이주와 정착의 역사를 가진 북미인들은 서

유럽인들에 비하여 보다 높은 독립성을 보일

것이다.이러한 예상과 일관되게,미국,영국,

독일 및 일본의 대학생들을 비교하였던 연구

(Kitayamaetal.,2009)에서 미국인들은 서유

럽인들에 비하여,그리고 서유럽인들은 일

본인들에 비하여 암묵적인 독립 성향(implicit

psychologicaltendenciestowardindependence)을 더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위에서 개관한 연구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높으며 개인이 자신만의

개성과 독특성을 보유하고 표현하는 것을 장

려하는 개인주의 문화 배경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들만을 기초로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서도 지리적 이동으로

인하여 독립성이 고양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일일 수 있다.집단주의적인 문

화 배경에서는 오히려,지리적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섞여들기 위하여 집

단의 가치에 동조하고 평범함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에 수행되었던 일련의 연구들은 집단주의

적인 문화 배경에서도 지리적 이동이 심리적

독립성 강화와 연관될 가능성을 지지한다.일

례로,미국이나 서유럽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

르며 사회 전반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낮

은 일본에서도 도시 전반의 주거 유동성은 홈

팀이 승리하고 있을 때에만 응원하는 조건부

적인 동일시(conditionalidentification)와,주거

안정성은 홈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일시와

각각 관련됨이 반복 검증되었다(Oishi,Ishii,&

Lun,2009).또한,Kitayama와 동료들(2006)은

자발적 정착이 단일 요인으로서 독립성을 촉

진하는 데 충분한다면,독립성 강화에 반드시

서양 철학이나 종교 등 개인주의적 문화 배경

이 전제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일관되게,Kitayama등(2006)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정착이 시작되었던 일

본 북부 홋카이도의 거주민들이 일본 본토 거

주민들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독립적임을 경험

적으로 확인하였다.실제로 일부 독립성 측정

치에서 홋카이도 일본인들은 미국인들과 차이

가 없을 정도로 강한 독립성을 보였다.이러

한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건대,한국 문화 맥

락에서도 개인의 주거 이동은 독립성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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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본에서 수행되었던 선행 연구들은 집단 수

준의 주거 유동성,혹은 지리적 이동의 효과

를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므로,여전히

개인의 지리적 이동 경험의 영향을 직접적으

로 검증할 필요는 남아있다.요컨대,본 연구

에서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 맥락에

서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높은 심리적

독립성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지리적 이동 효과의 문화

적 보편성,혹은 특수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거주

지 이전 경험을 심리적 독립성의 두 가지 표

지 효과(markereffect)인 (1)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및 (2)독특

성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분석하였다.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와 독립성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는 주어진 가치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이며,가치

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는 해당 가치가 자신

이 속한 집단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믿는

정도이다(Fischer,2006;Rohan,2000;Wan,Chiu,

Peng,&Tam,2007;Wan,Chiu,Tam,Lee,Lau,

&Peng,2007).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어떠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지닌 가치들을 종

합한 것(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이 그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집단에게 중요할 것이라

고 지각하는 가치들(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

요도)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였다(Fischer,2006;

Terracciano,Abdel-Khalek,Adam,Adamovova,

Ahn,Ahn,etal.,2005;Wan,Chiu,Tam,etal.,

2007).즉,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혹은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대부분

의 사람들이 지녔을 것으로 지각하는 성격이

나 가치가 실제로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성격이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무지(pluralisticignorance)에 관한 연구

들에 따르면,집단구성원들은 집단 내에 널리

퍼져있는 가치나 태도 등에 관하여 종종 실제

와는 다르게 지각한다고 한다(e.g.,Prentice&

Miller,1993).그런데 이러한 오지각은 집단 내

에 전통적인 관점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고

믿는 방향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즉,어

떠한 집단이나 사회에 대하여 그 집단,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바는,시간의 흐

름과 사회적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Zou,Tam,

Morris,Lee,Lau,&Chiu,2009).예를 들어,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한 선행 연구(Hirai,

1999)에서,일본인들이 스스로는 집단주의 가

치보다 개인주의 가치를 지녔으나 다른 일본

인들은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또한,프런티어

와 목축경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부에 명예의 문화(cultureofhonor;Nisbett&

Cohen,1996)가 지속되는 것 역시 이러한 문화

적 지체(culturallag;Triandis,1994),혹은 보수

적 지체(conservativelag;Miller&Prentice,1994)

의 한 예로 볼 수 있다(Cohen,2001).위와 같

은 다수의 무지와 보수적 지체 관련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에 기초하여,한국 문화에서 사회

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는 가치들은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은 가치들에 비하여 보

다 전통적인 관점과 일관될 것으로,즉 상대

적으로 더 집단주의적이고 덜 개인주의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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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또한,이러한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

의 차이는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크게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독특성에 대한 선호와 독립성

독특성을 선호하는 것이 독립성과 관련되

는가?Kim과 Markus(1999)는,독립적인 자기관

(independentviewsofself)을 가진 사람들은 자

신만의 고유한 자질들에 기초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독특한 존재로 간

주할 것이라고 보았다.그러나 이처럼 남들과

다르고자 하는 동기는 상호의존성을 가치 있

게 여겨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서는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Kim과 Markus(1999)는 이러한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럽계 미국인들과 중

국계 미국인들(연구 1)및 한국인들(연구 2)에

게 일련의 추상적인 도형자극들을 제시하고,

각 도형자극을 구성하는 하위도형들(subfigures)

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순위 매기도록 하였

다.이때 각 도형자극을 구성하는 하위도형들

가운데 일부는 독특하게,즉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그 결과,유럽

계 미국인들은 중국계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

비하여 독특한 하위도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문화적 배경에 따른 독특성 선

호에서의 차이는,위와 같은 추상적인 수준에

서뿐만 아니라 실제 선택 행동에서도 나타났

다.구체적으로,간단한 질문지 연구에 참여한

후 감사의 표시로 마련된 다섯 자루의 펜(그

중 한두 자루는 나머지와 다른 색이었다)중

에 하나를 고르도록 했을 때,70% 이상의 유

럽계 미국인들이 독특한 펜,즉 나머지와는

색이 다른 펜을 선택하였다.그러나 동아시아

인들 가운데에서는 단지 30% 미만만이 독특

한 펜을 선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연

구 3).독립적일수록 독특성을 선호할 것이라

는 가설은,1880년에서 2007년 사이 미국에서

개인주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점차 더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음을 보인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다

(Twenge,Abebe,&Campbell,2010).

Kim과 Sherman(2008)은 독특한 대상을 선호

하는 정도가 개인이 독립성의 가치를 옹호하

는 정도를 나타내는 암묵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이들

은 선행 연구(Kim &Markus,1999)에서 사용

되었던 추상적인 도형자극들을 이용하여,독

특성 선호도를 측정하는 ‘그림 독립성 척도

(FigureIndependenceScale;FIS)’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FIS에 대한 응답이 독립성의 가치를

드러내는 다른 심리적 지표들,즉 명시적인

독립성 척도에 대한 응답,개인적 통제의 욕

구(needforpersonalcontrol),광고에 표현된 독

립성 주제에 대한 선호 및 사회적 지지의 사

용과 연관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그리고 척

도 타당화 과정에서 Kim과 Sherman(2008)은,

FIS가 비교문화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내

연구에서 독립성의 가치를 옹호하는 정도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데에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만약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아질수록 독립

성이 고양되며,독립성의 가치를 옹호할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다면,거주지 이

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최근에 발표

된 일련의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

다.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에 있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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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지역 간 변산을 살펴보았던 Varnum과

Kitayama(2011)는,동부 지역에 비하여 서부 지

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흔한 이름을 덜 지어

준다는 것을 관찰하였다.자발적 정착 가설은

최초 정착지였던 동부에서 추가로 지리적인

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후손인 서부 거주자

들이,동부 거주자들에 비하여 더 독립적일

것임을 시사한다.그런데 이름을 짓는 방식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는 자발적 정착 가설과

일관되며,더 나아가 독립적인 기풍이 존재하

는 지역에서 독특성이 더욱 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흔한 이름이 동부에서보다 서부에

서 덜 빈번하게 사용되는 패턴은 동부에서 서

부로 점진적인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졌었던

캐나다에서도 관찰되었다.뿐만 아니라,흔한

이름은 유럽의 국가들에서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인들이 정착한 지역(예:호주)에서 덜 빈

번하게 발견되었다.요컨대,위의 결과들은 지

리적 이동 경험이 독특성을 보다 선호하도록

이끌 가능성을 지지한다.또한,일본의 47개

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에서도 독특한 색상의 펜을 선택하는 비

율은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도시화되지 않은

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펜을 유의미

하게 덜 선택하였다(Yamagishi,Hashimoto,Li,&

Schug,2012).연구자들은 공동체의 규범으로부

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도시 거주자

들이 전통적인 지역 사회의 거주자들에 비하

여 더 높은 수준의 독특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

였다.일반적으로 주거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서는 낮은 지역에 비하여 공동체의 규범이 개

인을 구속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Oishietal.,2009;Oishi,Rothman,etal.,

2007),Yamagishi와 동료들의 연구(2012)역시

지리적 이동 경험이 독특성 선호로 이어질 가

능성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지리적 이동

과 독립성 및 독특성 선호에 관한 위의 연구

들에 기초하여,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

호를 강하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목표

본 연구의 주목표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서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높

은 심리적 독립성과 연관되는지 검증하는 데

에 있었다.그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들에서 관찰되었던 지리적 이동 효과의

문화적 보편성,혹은 특수성을 논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연구 1에서는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라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와 실제 자기 중요도 평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았다.이와 관련하여 먼저,한국 문

화에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

는 가치들은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은 가치들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집단주의적이고 덜

개인주의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그리고

연구 1의 목적에 비추어 보다 중요하게,위와

같은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

적 중요도 간의 차이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크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더 나아가 연구 2에서는,심리적 독립

성의 또 다른 지표인 독특성에 대한 선호가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구체적으로,주거 이동 경험이 많

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강하

게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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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1

연구 1에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을수록

독립성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더욱 옹호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연구참

가자들로 하여금 일련의 가치들이 스스로에

게 중요한 정도(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자신의 출신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

들에게 중요한 정도(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그리고

연구참가자들의 주거 이동 경험에 따라 가치

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의 차이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구체적

으로,연구 1에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두 유형의 가치 중요도 간 차

이가 크게 관찰될 것으로 기대하였다.즉,거

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타인들에 비하여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보

다 더 중요하게,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보다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할 것으로 예상하

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생 114명이 학점 이수

요건 충족을 위하여 연구 1에 참여하였다.연

구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26세,평균

연령은 20.11세였다(SD=1.64).

측정도구

Schwartz의 가치 질문지:자기 참조형

자기 가치 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wartz의 가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이 질문

지에는 총 57개의 가치 항목들이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시된다.연구참가자들

은 가치 항목들을 모두 읽은 후,먼저 자신에

게 삶의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

하여 7로 평정하였다.그리고 자신의 삶의 원

칙을 거스르는 가치를 선택하여 -1로 평정하

였다.이후 나머지 가치들 각각이 자기 삶의

원칙으로서 중요한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평

정하였다(0:중요하지 않다,6:매우 중요하다).

경험적으로 타당화된 Schwartz의 분류 체계를

따라,동조,전통,자비심,보편주의,자기주도

성,자극,쾌락주의,성취,권력 및 안전과 같

은 10개의 가치 유형들 각각에 해당하는 가치

항목들의 중요도 평정치를 평균하여 자기 가

치 우선순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가치 유

형별 항목 간 내적합치도(Cronbach'salpha)는

전통(.47)과 성취(.55)를 제외한 모든 가치 유형

들에 대하여 .60이상이었다.구체적으로,동

조 .63,자비심 .61,보편주의 .72,자기주도성

.72,자극 .76,쾌락주의 .66,권력 .73및 안전

.67이었다.

Schwartz의 가치 질문지:사회 참조형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에 대한 지각을 측정

하기 위하여 Schwartz의 가치 질문지를 수정하

였다.구체적으로,가치의 지각된 문화적 중

요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Fischer,2006;Wan,

Chiu,Peng,etal.,2007;Wan,Chiu,Tam,etal.,

2007)을 참조하여,연구참가자 출신 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가치 우선순위를 보

고하도록 과제를 변경하였다.연구참가자들은

먼저 자신의 출신지를 명시하고,자기 참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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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에서와 동일한 57개의 가치 항목들 각

각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의 원칙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를 평정하였다.자기 참조형 질문지에서와 같

은 순서로,자신의 출신 지역 사람들의 삶의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이들의 삶의

원칙에 반하는 가치를 각각 7과 -1로 평정한

후,나머지 가치들의 중요도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0:중요하지 않다,6:매우 중요하

다).이후,Schwartz의 열 가지 가치 유형별 평

균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여 지각된 사회적 가

치 우선순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가치 유

형별 항목 간 내적합치도는 동조(.58),전통

(.49)및 안전(.47)을 제외한 모든 가치 유형들

에 대하여 .60이상이었다.구체적으로,자비

심 .69,보편주의 .80,자기주도성 .64,자극

.68,쾌락주의 .71,성취 .75및 권력 .72였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연구참가자들은 성별,연령 및 거주지 이전

경험(출생 후 거주하였던 지역들과 각 지역에

거주하였던 기간을 연령 기준으로 명시;Lun

etal.,2012;Oishi,Krochik,Roth,& Sherman,

2012;Oishi,Lun,etal.,2007;Oishi,Miao,etal.,

2012;Oishi&Shimmack,2010)을 보고하였다.

더불어,부모의 교육 수준과 연간 가계 소득

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질문들에도 답

하였다.교육 수준은 다음의 여섯 가지 범주

로 측정되었다:(1)중학교 졸업,(2)고등학교

졸업,(3)전문대학 졸업,(4)4년제 대학교 졸

업,(5)석사학위 취득,혹은 (6)박사학위 취

득.연간 가계 소득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범주로 측정되었다:(1)1천만 원 이하,(2)1천

-3천만 원,(3)3천-5천만 원,(4)5천-7천만 원,

(5)7천-9천만 원,(6)9천만-1억 1천만 원,혹은

(7)1억 1천만 원 이상.

측정도구의 번역

Schwartz의 가치 질문지를 연구에 사용하기

에 앞서,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두 명의 이

중언어자들이 각각 한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역번역된 영문판

을 원본과 비교하여 둘 간에 의미 차이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절차

이 연구는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일

부로 수행되었다.연구참가자들은 연구의 목

적과 예상 소요 시간,연구참가자로서의 권리

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측정도구들이 포함

된 소책자를 받았다.자기 참조형 가치 질문

지와 사회 참조형 가치 질문지를 작성하는 순

서는 연구참가자들에 걸쳐 상쇄평형화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가치 질문지들을 작성한 후,

성별,연령,거주지 이전 경험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지에 답하였

다.소책자에는 측정도구 사이마다 5~10분가

량 소요되는 무관 과제들(fillertasks)이 삽입되

어 있었고,과제 작성에 별도의 시간 제한은

없었다.참가자들은 연구 종료 1주 후 연구의

내용에 대한 사후설명을 들었다.

결과 및 논의

거주지 이전 경험

거주지 이전 경험에 관한 연구참가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이주 횟수를 계산하였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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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유동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만 5세

전에는 지속적인 동료 관계와 집단 소속을 가

지거나 명확한 집단적 자기개념을 형성할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거주지 이전 횟수

계산 시에 만 5세 전의 이주 경험을 제외시킨

바 있었다(e.g.,Oishi,Lun,etal.,2007).이 선

행 연구들을 따라,본 연구에서도 만 5세 이

후의 거주지 이전 횟수만을 계산하였다.연구

참가자들의 이주 횟수는 0회에서 4회의 범위

에 있었다(M = 1.09,SD= 1.06,Skewness=

.82).구체적으로,40명의 연구참가자들(35.1%)

은 이사 경험이 없었으며,40명(35.1%)은 1회,

21명(18.4%)은 2회,10명(8.8%)은 3회,3명(2.6%)

은 4회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있었다.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자기 가치 우선순위,즉 개인의 가치 위계

내에서 각 가치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

을 중심화(centering)하였다(Fischer,2004,2006).

먼저 각 연구참가자의 모든 자기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의 평균을 구하였다.그 다음,이 가

치 중요도 평정 평균을 각각의 가치 중요도

원점수에서 뺀 차이점수를 구하였다.이 차이

점수들을 Schwartz의 분류 체계에 따라 평균하

여 연구참가자마다 10개의 가치 유형들 각각

의 실제 자기 중요도 점수를 얻었다.마찬가

지로 지각된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즉 지각

된 사회적 가치 위계 내에서 각 가치가 차지

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

적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을 중심화하였다.이

후,중심화된 점수들을 Schwartz의 분류 체계에

따라 평균하여 연구참가자마다 10개의 가치

유형들 각각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점수를

얻었다.사전분석에서 평정 순서의 효과,즉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

요도 중 어느 쪽을 먼저 평정하였는가에 따

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또한,사전분석에

서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들을 공변량

(covariate)으로 포함시켰을 때에도 결과는 달라

지지 않았다.따라서 아래에는 사회경제적 지

위를 통제하지 않은 원점수들을 보고하였다.

거주지 이전 경험과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

도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의 관계를 분

석하기에 앞서,가치 유형에 따라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 알아보았다.그 결과,자기주도성(M

자기 = .46,SD자기 = .88vs.M사회 = -.27,SD

사회 =.87;p<.001),자극(M자기 =-.59,SD자기

= 1.27vs.M사회 = -1.15,SD사회 = 1.32;p=

.001)및 쾌락주의(M자기 = 1.20,SD자기 = 1.16

vs.M사회 =.38,SD사회 =1.30;p<.001)에 대

해서는 실제 자기 중요도가 지각된 사회적 중

요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동조(M자기 =-.42,SD자기 = .85vs.M사회

=-.01,SD사회 =1.03;p=.001),전통(M자기 =

-1.49,SD자기 = .81vs.M사회 = -.76,SD사회 =

.99;p< .001)및 안전(M자기 = .17,SD자기 =

.88vs.M사회 = .71,SD사회 =.82;p< .001)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 중요도에 비하여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

었다.요컨대,자기주도성,자극 및 쾌락주의

와 같이 개인주의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가치들(Oishi,Schimmack,Diener,& Suh,1998;

Schwartz,1992;Triandis,1996)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 중요도가,동조,전통 및 안전 등 집단주

의 성향과 관련되는 가치들(Oishieta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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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tz,1992;Triandis,1996)에 대해서는 지각

된 사회적 중요도가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평

정되었다.즉 연구참가자들은,자신이 다른 사

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가치

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다른 사람들은 자

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인 가치들

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이러한

결과는 개인들의 실제 자기 가치보다 지각된

사회적 가치가 덜 개인주의적이고 더 집단주

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이처럼 집단을 구

성하는 개개인 자신은 집단주의적 가치들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을 더 옹호함에도 불구하

고,자신이 속한 집단은 여전히 개인주의적

가치들보다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을 더 옹호할

것으로 지각한다는 결과는,최근의 연구들(e.g.,

Zouetal.,2009)과 맥을 같이 한다.

거주지 이전 경험과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연구 1의 주요 목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개인주의적 가치들과 집단주의적 가치들의 실

제 자기 중요도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보

다 구체적으로,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

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이 더

개인주의적이며 덜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지

녔다고 지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성,자극 및 쾌락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

평균과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평균,그리고

동조,전통 및 안전과 같은 집단주의적 가치

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 평균과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평균을 각각 구하였다.이후,일반선

형모형(generallinearmodel)을 이용하여 가치의

성격(개인주의적 vs.집단주의적)과 가치 중요

도의 종류(실제 자기 중요도 vs.지각된 사회

적 중요도)를 연구참가자 내 요인으로,거주지

이전 횟수를 연구참가자 간 요인으로,그리고

위에서 계산한 가치 중요도의 평균점수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혼합모형에 대한 반복측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으로부터 첫째,개인주의적인 가치

들의 중요도(M = .00,SD= .61)가 집단주의

적인 가치들의 중요도(M=-.30,SD=.42)보

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F(1,112)= 6.34,p< .025,ηp
2
= .05.

또한,가치의 성격과 가치 중요도의 종류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F(1,

112)= 7.11,p< .01,ηp
2
= .06.즉,가치 유

형별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참가자들은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M = -.35,SD= .93)

에 비하여 자신(M = .36,SD= .83)이 더 중

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t(113)= 5.84,p

< .001.그러나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의 경우

자신(M= -.58,SD= .55)보다 다른 사람들(M

= -.02,SD= .67)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t(113)=6.73,p<.001.

더 나아가,본 연구의 목표에 비추어 가장 중

요하게,가치의 성격,가치 중요도의 종류,그

리고 거주지 이전 횟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

작용이 관찰되었다,F(1,112)=7.79,p<.01,

ηp
2
= .07.1)이 삼원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검

1)거주지 이전 경험을 이분변수로 간주하여 가치

의 성격(개인주의적 vs.집단주의적)과 가치 중요

도의 종류(실제 자기 중요도 vs.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연구참가자 내 요인,그리고 거주지

이전 경험(있음 vs.없음)을 연구참가자 간 요인

으로 하는 혼합모형 변량분석(mixedANOV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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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 1: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개인주의적 가치들과 집단주의적 가치들의 실제 자

기 중요도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평정(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 경험 유무를 기준

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집단의 임의적 구분 없이 거주지

이전 횟수를 연속변수로 고려하였다.)

증하고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거주지

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n= 74)과 거주지

이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n= 40)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은 거주지 이전 경험자들

과 거주지 이전 미경험자들이 평정한 개인주

의적인 가치들 및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의 실

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각

각 제시한 것이다.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거주지 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주의적인 가치들을 다른 사람들(M= -.54,SD

추가로 실시하였다.이 분석에서도,거주지 이전

횟수를 연속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와 일

관되게 가치의 성격,가치 중요도의 종류 및 거

주지 이전 경험 간에 뚜렷한 삼원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F(1,112)= 22.16,p< .001,

ηp
2
=.17.

= .92)에 비하여 자신(M = .52,SD= .84)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t(73)=

7.25,p<.001.그러나 거주지 이전 경험이 없

는 사람들이 평정한 개인주의적 가치들의 실

제 자기 중요도(M=.04,SD=.74)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M = .02,SD= .85)사이에서

는 이와 같은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39)

=.16,n.s.반면,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의 경우,

거주지 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M=

-.67,SD = .51)에 비하여 다른 사람들(M =

.14,SD=.68)이 주어진 가치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t(73)=

8.11,p<.001.그러나 거주지 이전 경험이 없

는 사람들이 평정한 집단주의적 가치들의 실

제 자기 중요도(M=-.41,SD=.59)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M=-.32,SD=.55)간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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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39)=.81,n.s.

요컨대,연구 1을 통하여 거주지 이전 경험

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개인주의적 가치들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에 비하여 실제 자기 중

요도를 높게 평정하며,집단주의적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에 비하여 지각된 사회적 중

요도를 높게 평정함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주거 이동을 빈번하게 경험한 사람들

일수록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다른 이들에

비하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

나,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다른 이들에 비하

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으로 지각하리라는 연구 1의 가설과 일관된

것이다.

연 구 2

연구 2에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심리적

독립성의 다른 지표인 독특성 선호와도 체계

적으로 관련되는지 알아봄으로써 연구 1의 결

과를 보다 확장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

독특성 선호의 개인차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척도를 사용하였다.그리고 거주지 이전 경험

이 많을수록 측정된 독특성 선호도가 높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또한,최근의 연구(Stephens,

Markus,&Townsend,2007)에서 독특성 선호가

사회계층(socialclas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는 것을 고려하여,연구 2에서는 사회

계층이 거주지 이전 경험을 넘어서서 독특성

에 대한 선호의 변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64명(남자 35명,여자 29명)이 본 연구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였다.연구참가자들은 이 연구

를 포함한 일련의 연구들에 참여하고 5,000원

의 사례를 받았다.연구참가자들의 연령 범위

는 만 18-27세,평균 연령은 20.95세였다(SD=

2.02).

측정도구

그림 독립성 척도

독특성을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S(Kim&Markus,1999;Kim&Sherman,2008)

를 사용하였다.이 척도에는 9개의 하위도형

들로 구성된 30개의 추상적인 도형자극들이

제시된다.이 도형자극들은 다음의 세 유형으

로 나뉜다.구체적으로,30개 가운데 17개 도

형자극들의 경우,각 도형자극을 구성하는 9

개의 하위도형들 중 한 개의 하위도형만이 모

양,방향,무늬,혹은 위치에 있어 나머지 하

위도형들과 다르다.‘독특한’하위도형은 이와

같이 각 도형자극 내에서 나머지 8개의 하위

도형들과 모양,방향,무늬,혹은 위치를 달리

하는 하나의 하위도형을 지칭한다.둘째,30개

중 12개의 도형자극들에는 나머지와 다른 하

위도형들이 2개,3개,혹은 4개 포함되어 있

다.이러한 하위도형들을 ‘복수의 소수(plural

minority)’하위도형들이라고 한다.마지막으로,

한 개의 도형자극은 ‘독특한’하위도형이나

‘복수의 소수’하위도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

은 무관 항목(filleritem)이다.연구참가자들은

각 도형자극을 구성하는 9개의 하위도형들에

대하여 선호도에 따라 1(가장 좋아하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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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장 덜 좋아하는)까지 순위를 부여하라는

지시문을 받았다.지시문 뒤에는 순위를 부여

하는 방법의 예가 제시되었다.본 연구에는

도형자극 제시 순서가 상쇄평형화된 두 버전

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연구 1에서와 같이 연구참가자들은 성별,

연령 및 거주지 이전 경험을 보고하였다.더

불어,부모의 교육 수준과 연간 가계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질문들에도 답하

였다.부모의 교육 수준은 연구 1에서와 동일

한 범주들로 측정되었으며,연간 가계 소득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범주로 측정되었다:

(1)2천만 원 이하,(2)2천-4천만 원,(3)4천-6

천만 원,(4)6천-8천만 원,(5)8천만-1억 원,

(6)1억-1억 2천만 원,혹은 (7)1억 2천만 원

이상.

절차

연구 2의 실험 회기는 개인별로 진행되거

나 2명에서 7명까지의 소집단으로 진행되었

다.소집단으로 진행되었던 실험 회기에서는,

다른 연구참가자들로 인한 주의 분산을 막기

위하여 연구참가자들을 한 명씩 칸막이로 분

리된 공간에 앉도록 하였다.이후 연구참가자

들은 연구의 목적과 예상 소요 시간,연구참

가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측정

도구들이 포함된 소책자를 받았다.연구참

가자들은 그림 독립성 척도와 인구통계학적

질문지의 순으로 답하였다.과제 작성에 별도

의 시간 제한은 없었다.연구참가자들은 실험

회기 종료 후 연구의 내용에 대한 사후설명을

들었다.

결과 및 논의

거주지 이전 경험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연구참가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만 5세 이후의 이주 횟수를

계산하였다.연구 2참가자들의 이주 횟수는 0

회에서 5회의 범위에 있었다(M= 2.03,SD=

1.27,Skewness= .56).구체적으로,네 명의 연

구참가자들(6.3%)은 이사 경험이 없었으며,23

명(35.9%)은 1회,17명(26.6%)은 2회,9명(14.1%)

은 3회,9명(14.1%)은 4회,그리고 2명(3.1%)은

5회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위

먼저,교육 수준 범주들에 1에서부터 6까지

의 숫자를 부여하여 숫자가 커질수록 교육 수

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도록 하였다.교육 수준

의 중앙값(median)은 부와 모의 경우 모두 대

학교 졸업이었다.연간 가계 소득 범주들에

대해서도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이 높아짐을

나타내도록 1에서부터 7까지의 숫자를 부여하

였다.연간 가계 소득의 중앙값은 4천-6천만

원이었다.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종합점수

(compositescores)를 산출하기 위하여,선행 연

구들(e.g.,Kraus,Piff,&Keltner,2009)에서와 같

이 부의 교육 수준,모의 교육 수준,그리고

연간 가계 소득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후 합

산하였다(Cronbach’salpha=.64).부의 교육 수

준,모의 교육 수준,연간 가계 소득 및 사회

경제적 지위 종합점수 가운데 어떠한 변수도

거주지 이전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10<rs<-.05,모두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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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성 선호와 거주지 이전 경험 및 사회경제

적 지위의 관계

분석에 앞서,연구참가자들이 각 도형자극

에 포함된 9개의 하위도형들에 매긴 순위를

역채점하여 숫자가 커질수록 호감도가 상승하

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이후,‘독특한’하

위도형이 포함되어 있는 17개의 도형자극들에

서 ‘독특한’하위도형에 부여된 선호 점수들을

평균하였다.‘복수의 소수’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 점수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였

으나,이 과정에서 Kim과 Markus(1999)가 제안

한 바와 같이 척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였다.즉,FIS를 작성할 때 연구참가자

들은 동일한 숫자를 두 번 이상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그로 인하여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 점수를 산출할 때에

는 척도의 범위가 축소된다.예를 들어,어떤

연구참가자가 주어진 도형자극 속에 포함된

‘복수의 소수’하위도형들 3개를 동일한 정도

로 선호한다고 할지라도,이 연구참가자가 그

세 하위도형들에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순위

는 1,2및 3이다.그러므로 ‘복수의 소수’하

위도형들이 한 도형자극 안에 3개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능한 선호 점수의 범위는 1에서

9까지가 아닌,2에서 8까지가 된다.따라서

‘복수의 소수’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 점수를

계산할 때 가능한 점수 범위가 1에서 9까지가

되도록 척도를 선형변환하였다.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이 계산된 ‘독특한’하위도형 선호

점수와 ‘복수의 소수’하위도형 선호 점수를

독특성 선호 경향의 두 가지 지표로 사용하

였다.2)사전분석에서 그림 독립성 척도의 두

2)Kim과 Sherman(2008)에서는 간결성을 위하여 ‘독

특한’하위도형들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버전,즉 도형자극 제시 순서가 상쇄평형화된

두 버전 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연구 2의 주요 가설은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강

하게 보이리라는 것이었다.연구 2에서는 또

한,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거주지 이전 경험을

넘어서서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예측할 수 있

는지도 검증하였다.이를 위해,일반선형모형

을 이용하여 하위도형의 종류(‘독특한’vs.‘복

수의 소수’)를 연구참가자 내 요인,거주지 이

전 횟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종합점수를 연구

참가자 간 요인으로 하는 혼합모형에 대한 반

복측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여기서 종속

변수는 하위도형에 대한 선호도로,위에서 기

술한 방법대로 계산되었다.

먼저,연구참가자들은 ‘독특한’하위도형들

(M = 5.08,SD= 2.26)에 비하여 ‘복수의 소

수’하위도형들(M = 5.18,SD= 1.17)을 전반

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60)

=7.41,p<.01,ηp
2
=.11.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보다 중요하게,거주지 이전

횟수는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유의미하게 예

그러나 Kim과 Markus(1999)에서는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에 대한 응답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독특한’하위도형들의 경우보다 그 차

이는 덜 두드러졌을지라도,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보다 ‘복수의 소수’하위도형들 역시 더 선호

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복수의 소수’하위도형들에 대한 응답을 독특

성 선호의 지표로 포함시켰다.그리고 Kim과

Markus(1999)에 기초하여,거주지 이전 경험의 효

과가 ‘복수의 소수’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에

비하여 ‘독특한’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에서 더

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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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연구 2: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독특한 하위도형과 복수의 하위도형 선호도(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 횟수를 기준으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을 구

분하여 나타내었다.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집단의 임의적 구분 없이 거주지 이전 횟수를 연

속변수로 고려하였다.)

측함을 알 수 있었다,F(1,60)= 9.69,p<

.005,ηp
2
= .14.즉 가설과 일관되게,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에 대

한 선호를 강하게 보임을 알 수 있었다.더불

어,하위도형 종류와 거주지 이전 횟수 간의

상호작용도 관찰되었다,F(1,60)= 8.19,p<

.01,ηp
2= .12.이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제

시하기 위하여 거주지 이전 횟수가 상대적으

로 많은 사람들(거주지 이전 2회 이상;n=

37)과 적은 사람들(거주지 이전 경험이 없거나

1회;n= 27)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그림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독특한’하위도형들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연구참

가자들(M= 5.69,SD= 2.28)이 거주지 이전

경험이 적은 연구참가자들(M = 4.27,SD=

2.00)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강한 선호를 보였

다,t(61)= 2.57,p< .025,Cohen’sd= .66.

또한 ‘복수의 소수’하위도형들 역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연구참가자들(M=5.46,SD

= 1.14)이 거주지 이전 경험이 적은 연구참가

자들(M = 4.80,SD= 1.11)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더 선호하였으나,이 집단 간 선호 차이

는 ‘독특한’하위도형들의 경우에 비하여 작았

다,t(61)= 2.30,p= .025,Cohen’sd= .59.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주효과 및 하위도형

종류와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각각 F(1,60)= 1.43,n.s.와 F(1,

60)=3.49,p>.05.

연구 2의 결과,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닌 거

주지 이전 경험만이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유

의미하게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더 나아가,

선행 연구(Kim&Markus,1999)를 토대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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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던 바와 일관되게,거주지 이전 경

험에 따른 차이는 ‘복수의 소수’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에서보다 ‘독특한’하위도형들에 대

한 선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요컨대,연구 2

의 결과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

수록 독특성을 더욱 강하게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종합논의

이 연구의 주목표는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

험이 높은 심리적 독립성과 연관되는지 검증

하는 데에 있었다.이를 통하여 선행 연구들

에서 관찰되었던 지리적 이동 효과가 문화적

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특수적인지 가

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거주지 이전 경험

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립성의 가치를 자신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욱 옹호한다고 지

각하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가치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독특성

선호에 있어서도 주거 이동 경험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일련의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독특성 선호가 독립성

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맥락이나

개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심리적 징표임이 밝

혀진 바 있었으나(Kim &Markus,1999;Kim

&Sherman,2008),이제까지 주거 이동 경험이

증가할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지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따라서 연구 2에서는

빈번하게 주거 이동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일수

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강하게 보이는지 검

증하고자 하였다.이러한 연구 목표들을 중심

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연구 1에서는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

게 평정된 가치들이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것

으로 지각되는 가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개인주의적이고 덜 집단주의적인 것을 관

찰하였다.그리고 연구 1의 목표를 고려하였

을 때 보다 중요하게,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

은 사람들일수록 위와 같은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중요도 간의 차이를 크게 지

각함을 알 수 있었다.즉,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상대

적으로 더 중요하게,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

둘째,연구 2에서는 심리적 독립성의 또 다른

지표인 독특성 선호가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

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구체

적으로,주거 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 이동 경험에 따른 독특

성 선호의 차이는,선행 연구가 시사하는 바

와 일관되게 ‘복수의 소수’하위도형들에서

보다 ‘독특한’하위도형들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요컨대,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주의

적인 문화 배경에서도 개인의 지리적 이동 경

험은 높은 심리적 독립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문화심리학 내에서 지리적 이동과 심

리적 독립성이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e.g.,Kitayama

etal.,2006).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거주지 이전 경험과 심리적

독립성의 관계에서 영향의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가진다.즉,본 연구는 지리적 이동

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들에 비하여 애초부터 보다 독립적인 것인지

(자기 선발;지리적 이동과 성격 변수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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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서는 Jokela,2009참조),역으로 거

주지 이전 경험이 사람들을 보다 독립적으로

만드는지(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독립성 강화)

의 문제와 관련하여 함의를 가진다.그런데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는 후

자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인과관계에서 통상 원인은 효과에 시간

적으로 선행한다(Cook& Campbell,1979).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변수들 가운데 거주지 이

전 경험은 현재 독립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

기는 정도나 독특성을 선호하는 정도보다 시

간적으로 선행한다.둘째,자기 선발이 지리적

이동과 높은 독립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

요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이동이 자발

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러

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

를 따라 거주지를 옮겼던 것이므로,이들의

지리적 이동에 자발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이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주 과정에서의 독립성 강화 가능성을 보다

엄정하게 검증(conservativetest)할 수 있었다.

즉,대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이사 경험을

포착함으로써,자발적이지 않은 지리적 이동

을 통해서도 독립성이 강화되는지 검증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연구참가자들의 성장기 거주지 이전 경험과

성인기 자아개념 및 행복 경험이 연관되어 있

으며(Oishi,Lun,etal.,2007),주거 이동을 생각

하도록 하였을 때 불안이 증가하고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회관계망

을 확장하려는 동기가 상승한다는 것을 보였

던 선행 연구들(Oishi,Miao,etal.,2012;Oishi

etal.,2013)과 더불어,주거 이동이 개인 수준

에서 심리적 독립성을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후속 연구에

서는 인과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주거 유동성을 실험적으로 조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종단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주거 이동에 따른 심리적 독립

성 강화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 이동이 어떤 기제를 통하여 독립성을 강

화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예컨대,주거

이동 이후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개인

들은 이전 거주지에서 유지했었던 사회관계망

에 온전히 의지하기 어려울 것이며,이전 거

주지에서 통용되었던 암묵적 사회 관습이 새

로운 환경에서 항상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적응을 위해 개인

이 주도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며 새로운 사회

관계망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리

고 이와 같은 노력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독립

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즉,새로운 환

경에의 적응 노력이 주거 이동과 독립성 강화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후속 연

구를 통하여 이러한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검

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본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주거 이동의

효과가,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주거 이동을

했었던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일반화

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으

로,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다양한 개인

적,혹은 상황적 요인들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따라서 자발적인 이사와 자발성

이 전제되지 않은 이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

율이 세대마다,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다.즉,한국에서 주거 이동

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었는지를 고려하

여,한국 사회에 고유한 주거 이동 경험이 어

떠한 심리적 결과를 낳는지에 관한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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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연구 2의 결과를 최근 발표된

거주지 이전 경험 관련 연구와 함께 고려하면

여러 후속 연구 방향을 찾을 수 있다.구체적

으로,Oishi,Miao등(2012)은 미국 내에서 이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친숙하지 않은 점

포들보다 전국 체인망을 갖춘 친숙한 점포들

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더 나아가 뒤섞

인 문장 과제(scrambledsentencetask)등을 이용

하여 주거 유동성 마인드셋을 점화하였을 때

단순 노출 효과(혹은 친숙성 선호 효과)가 강

화된다는 것을 관찰하였고,유동성에서 유발

된 불안이 유동성과 친숙성 선호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보였다.이처럼 개인의 실제 주거

이동 경험,그리고 주거 유동성에 대하여 생

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친숙한 대상을 보다

선호하도록 만든다는 결과는,거주지 이전 경

험이 증가할수록 독특성 선호가 강해진다는

것을 보인 본 연구 2의 결과와 일견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Oishi,Miao등의 연

구는,‘독립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일수

록 평균 이상 효과를 크게 보인다,’즉 ‘독립

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독특성을 크게 지각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

(개관을 위해서는 Heine& Hamamura,2007;

Heine,Lehman,Markus,&Kitayama,1999참조)

이 시사하는 바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경험적 연구 없이는 본 연

구 및 문화와 평균 이상 효과 관련 연구들과

Oishi,Miao등의 연구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

이유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그

러므로 이와 같은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각도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Oishi,Miao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국인들에게 주거 유동성을 점화하였을 때,독

특성에 대한 선호도 및 단순 노출 효과의 강

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주거

이동은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킬 가능성이 있

다(Oishi&Talhelm,2012).만약 그렇다면,인지

적 자원과 그에 따른 자기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과제(예컨

대,Oishi,Miao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전국 체

인망을 갖춘 Starbucks와 California지역에만 있

어 이들의 연구에 참여하였던 동부의 대학생

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았을 Malibou중 어느 곳

의 커피를 선호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서는 인지적 노력을 절약해주는 대안,즉 친

숙한 대안을 선호할 수 있다.이처럼 주거 이

동으로 인한 친숙성 선호 효과가 과제 특수적,

혹은 상황 특수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인지적 노력을 크게 요구하는 과제와

적게 요구하는 과제를 함께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주거 유동

성과 독특성,혹은 친숙성 선호의 관계를 성

격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주거 이동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한편,단기적으로는 불안 및 외

로움과,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

녕감 및 성인기의 높은 사망률과 관련된다

(Oishi& Talhelm,2012).그런데 어린 시절의

이사 경험과 성인기 조기 사망 가능성의 관계

는 외향성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Oishi&Schimmack,2010).즉,유년기의 거

주지 이전 경험은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조기 사망 가능성과 관련되

었지만,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는 그렇지 않았다.위에서 개관한 일련의 선

행 연구들로 미루어,외향성이나 경험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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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이사 경험이 많

을수록 독특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주거 이

동 경험이 많을수록 친숙성을 선호하는 경향

이 보다 두드러질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주 경험,독특성 및 친숙

성에 대한 선호와 더불어 성격 변수들을 측정

함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하건대,이 연구를 통하여 집단주의 문

화 맥락에서도 지리적 이동은 개인 수준에서

의 높은 심리적 독립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집단주

의적이었던 사회,혹은 문화가 점차 개인주의

적으로 변모해가는 추세(Hamamura,2012)를 설

명할 단초를 제공한다.즉,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거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개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

운 사회관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이처럼,

빈번한 주거 이동은 개인들을 보다 독립적이

되도록 하였을 것이다.그리고 더 나아가 공

동체 수준에서도 독립성이 장려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을 것이다.향후 주거 유동성과 문화

의 변화 간의 관계를 보다 본격적으로 탐구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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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lationamongResidentialMobility,Valuesof

Independence,andPreferenceforUniqueness

HyekyungPark

DepartmentofPsychology,SungshinWomen’sUniversity

Thisresearchexaminedtherelationbetweenpersonalhistoryofresidentialmovesandpsychological

independence.Inparticular,thisresearchtestedhow actualself-importance(vis-a-visperceivedsocial

importance)ofvalues(Study1)andpreferenceforuniqueness(Study2)wouldvaryasafunctionofpast

experienceofmoving.Theresultsshowedthatpersonalhistoryofresidentialmoveswaspositivelylinked

toactualself-importanceofindividualisticvaluesandperceivedsocialimportanceofcollectivisticvalues.In

addition,theresultsdemonstratedthatindividualswithfrequentresidentialmovesgenerallyshoweda

greaterlikingforuniqueness.Theimplicationsoftheseresultsforthedirectionofcausationbetween

residentialmobilityandpsychologicalindependencearediscussedandsuggestionsforfutureresearcha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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